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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 착공 소폭 증가 … 매물 부족 현상 지속

부동산시장, 매수자 우위로 방향 전환

지난달 미국에서 주택착공 건수가 반등했다. 그러나 시

장 기대치에는 못 미쳐 최근 이고 있는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16일 지난달 주택착공이 연간 환산 기준으

로 한 달 전보다 0.9% 증가한 116만8,000건이라고 밝혔

다. 이는 시장 전망치 126만 건을 밑도는 수치이다. 하지

만 12% 급감한 6월의 부진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해석된

다. 6월 수치는117만3,000건에서 115만8,000건으로 하

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이다.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은 일자리 증가세와 임금 상승으

로 지지되고 있지만, 매물 부족과 연간 6.0% 이상 오른 

집값으로 거래가 제한돼 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장기 강세장을 연출했던 미국 주택시장에 이상 기류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던 주택시장

이 매수자 우위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매도 호가 하향 

조정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 폭이 둔

화되는 조짐이 주요 도시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미국 고

용 호조와 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인상에 따른 파장이 주택시장의 기류를 바

꿔 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부동산 시장 조사 업체 질로우에 따르면 지난 6

월 매물로 나온 주택 가운데 14%에 달하는 물량의 매도 

호가가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 2016년 말 기록한 저점 

11.7%에서 상당폭 상승한 수치다. 

특히 샌디에이고의 매물 가운데 20%의 매도 호가가 

하향 조정, 지난해 같은 기간 12%에서 가파르게 늘어났

다. 집값 상승 열기가 뜨거웠던 시애틀에서도 12%에 달

하는 매물의 호가가 떨어졌다. 

이는 4년래 최고치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35개 대도

시 가운데 절반 가량은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된 것

점진적인 긴축 행보를 지속하면서 오른 모기지 금리 역

시 구매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올해 들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약 60bp(1bp=0.01%포인트) 상승한 4.59%까지 

올랐다. 

7월 단독주택 착공 건수는 0.9% 증가한 86만2,000건

이었으며 변동성이 큰 다세대 주택 착공 건수는 0.7% 늘

어난 30만6,000건이었다. 

7월 주택 건설 허가 건수는 1.5% 늘어난 131만1,000건

으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멈췄다. 단독주택 허가 건수

는 1.9% 증가해 86만9,000건으로 집계됐고 다세대 주

택 허가 건수는 0.7% 늘어난 44만2,000건을 기록했다.

으로 파악됐다. 집값 상승 열기가 한풀 꺾였다는 의미

로 해석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2015년 말 이후 이어진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침내 주택시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

견을 모으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최근 4.59%를 기

록했다. 이는 1년 전 3.89%에서 큰 폭으로 뛴 수치다. 15

년 만기 금리는 4.01%로, 1년 전 3.16%에서 더욱 가파르

게 뛰었다. 5년 만기 모기지 변동금리는 3.87%로, 이 역

시 1년 전 3.16%에 비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높아졌다.

모기지 신청 건수의 저하도 주택시장 열기가 꺾이는 정

황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미 모기지은행연합에 따르면 

최근 1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

해 19%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워싱턴 포스트(WP)는 지난 수년간 강하게 치솟

은 집값과 올들어 두드러진 모기지 금리 상승이 주택시

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채시장 떠나는 

해외 투자자들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인하로 트럼

프 행정부의 국채 발행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해

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시장에서 떠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늘어난 국채 발행 물량을 전량 

국내 투자자들이 떠안으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15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또 국채 수익률 상

승에도 해외 투자자들의 국채 입찰 수요는 금

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밀렸다. 법인세 인하로 인

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시킬 것이

라는 전망이 채권 투자 매력을 떨어뜨렸다는 지

적이다.

17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국채 발행 규

모가 5,000억 달러 급증했다. 하지만 해외 투자

자들의 입찰 비중이 지난 달 말 기준 10.8%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올해 늘어난 

국채 발행 물량을 모두 국내 투자자들이 떠안

았다는 얘기다. 독일과 일본 국채에 대한 미국 

국체의 수익률 간극이 크게 벌어진 상황을 감

안할 때 외국인들의 소극적인 움직임이 의외라

는 평가다.

시장 전문가들은 두 가지 요인을 해외 투자자

들의 국채 매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먼저 달러화 강세다. 강달러는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과 유럽 투자자들의 리스크 헤

지 비용을 끌어올린다. 다른 한 가지는 2020년

이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경계감이다. 경제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부채를 대폭 늘렸다가 오히려 커다란 리스

크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편 재무부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

외 투자자들은 지난 6월 485억7,000만 달러 어

치의 미 국채를 내다 팔았다. 직전월인 5월 267

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사들인 것과 대조적

이다.


